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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삼성미술관 리움이 ‘아트 스펙트럼 작가상’ 제1회 수상자로 이완(35)

을 선정했다.

23일 심사위원들은 “이완의 영상작품 ‘메이드 인’ 프로젝트는 작가의 역량을 보여 주는 깊은 사유의

결과물이자 발전 가능성이 큰 작품”이라며 “아시아 근대화에 대한 사회의식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은 올해 리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신설했다. 국제무대에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경쟁력 있는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아트스펙트

럼2014’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10명 중 한 명을 뽑는다.

이완이 이 전시에서 선보인 ‘메이드 인’ 프로젝트(2013~ )는 대만과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현지에서 설탕과 비단, 황금과 같은 특산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 끼의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평범한 아침마저도 전

지구적인 정치경제 상황으로 얽혀 있으며 특히 세계화 시대 아시아의 근대사와 산업화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구조주의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금까지 4개국을 방문한 이완은 앞으로 중국과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을 거쳐 ‘메이드 인’ 프로젝트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완은 “‘메이드 인’ 연작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 문화, 사회의 이면과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아직 가야 할 8개국의 일정이 내년까지 잡혀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작업을

잘 완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리움은 2001년부터 격년제로 ‘아트스펙트럼’ 전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성장할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왔다. 올해부터는 리움 큐레이터와 외부평론가, 큐레이터가 추천한 10명의

작가 중 별도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삼성미술관 플라토 개인전 기회를 준다.

시상식은 26일 리움에서 열린다. 수상작가 기념전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시작된 ‘아트스펙트럼2014’ 전은 6월29일 끝난다. 이완을 비롯해 김민애(조각·설치)·

박보나(영상·퍼포먼스)·송호준(설치)·심래정(영상)·이은실(회화)·장현준(퍼포먼스)·정희승(사진·설치)·

제니 조(회화)·천영미(조각·설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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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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